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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적들을 다 물리쳤고 

바울도 옥에서 인천사를 통해 나오기도 했는데 

선생님을 위한 기도가 부족한 것을 회개하며 

내가 깨끗해져서 선생님을 향한 기도가 다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심정이 답답해 슬피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

니다.

기도 중에 가늘게 감동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또한 “선생 나올 수 있게 계속 기도하라”는 

주님의 감동도 밀려왔습니다. 선생님의 억울함이 밀

려오며 

“선생님을 위해 무엇을 기도드릴까요?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얼마나 좋을

까요?” 

하며 기도드리고 있을 때

선생님의 영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

* 선생님 말씀 *

나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

나 이곳에서,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

다.

제자들 맘껏 만나고 싶고 

넓은 자연성전 운동장 한복판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나를 따르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춤추며 

맘껏 영광 돌려 드리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사망길 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 

늘 기도하고 붙잡아 주지만 

내가 있어 붙잡아 주는 것만 하겠느냐?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니 나는 주님만 붙잡고 간다. 

(“선생님, 섭리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 한 번

도 

변함이 없어요. 그 믿음 변함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뻥 차며 

나가라고 해도 붙잡고 나가지 않을 마음 변함이 없

어요.”)

오늘 네가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 찾아왔

다.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나의 제자들이 있기

에 

내가 힘이 난다.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면 모든 것 줄 수 있다.

사랑에 금이 가면 그 사랑은 깨진 사랑,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담고 주님을 담는 

그 사랑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너희를 점검하여라.

내가 퍼다 주는 그 하늘 사랑에 기뻐하고 환영하며 

영광 돌리어라.

나는 지금도 또 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매일 자신과의 결투를 하며 지낸다.

나의 한계를 뚫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고 

그 한계에 도전하며 정상을 향해 달려간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보낸 편지와 결투하여 

완전 정복하여 읽고 또 읽고 답을 주며 

나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려고 몸부림을 친다.

설령 나를 모르는 자들이 보낸 편지로

내 마음 찢어지는 아픔도 겪지만 

너희가 보낸 편지들 덕분에 위로도 얻는다. 

늘 주님께서 내 마음 자리를 살펴 주시고 

더 함께해 주시니 그것을 위안 삼고 간다.

(“선생님, 힘내세요! 강건하세요!”)



내가 이곳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일 쓰러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너희도 삶의 전선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맞추어 사는 것이 인생 보람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목숨까지도 내어 주시고 

지금도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심해 버리면 안 

된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누구나 다 깊은 기도로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느끼지 않으면 힘든 때이다.

각자에게 강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본인이 깨닫고 

감격하며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너희 곁을 지키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며 주님이시니

너희 곁에 주님 자리 늘 마련하여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가야 한다.

지금도 나는 나를 애타게 부르짖고 찾으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너희들을 

영으로 만나고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나와 너희는 이미 한 배를 탄 운명이니 

그 길이 때로 고단하고 험난할지라도 쉬지 말고 

끝이 보일 때까지 낙심 말고 따라 가자.

우리의 결국은 오직 하늘 천국으로 닿아 있으니 

그 천국 문이 보일 때까지 

그 문이 열려 그곳으로 달려갈 때까지 

오직 실천하며 주님 사랑 100% 채우고 도전하며 

가자.

이미 모든 길을 알려 주었는데도 따라오지 못한다

면 

그와 나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딱 붙어 가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께 딱 붙어 우리 절대 떨어지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나의 사랑스런 제자들의 얼굴을 오늘도 떠올리며 

더 힘을 내어 일하고 운동하고 밥을 먹고 기도하니 

걱정일랑 말고 

어서 속히 너희의 영혼을 위해 부지런히 뛸 때다. 

이만 접을게. 

사랑한다.


